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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지역 고등학생의 식품표시제에 대한 인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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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recognition of food labeling of high school students (males 94 and females 85) in Yongin region. 
Recognition of food labeling was very high at 81.6%. For checking food labeling at the time of purchasing, 53.6% of the 
respondents always checked and the main reason was healthier food choice (49.2%). Satisfaction of food labeling was very 
low at 18.4%. In spite of very low satisfaction, 70.9% of respondents recognized necessity for education of food labeling. 
In terms of education method, respondents preferred ‘school lecture’ the most with 48.6%, which are in the following order: 
TV/newspaper/journal/book (37.4%) > internet lecture (10.1%) > education from parents (3.9%). Moreover, 83.2% of 
respondents answered ‘positive change (ex. checking food labeling)’ after getting education. Consequently, high school students 
had low level of utilization of food labeling at the time of purchasing. However, they showed high level of perception and 
educational need of food labeling as well as possibility of positive change after receiving education. Therefore, appropriate 
school education for food labeling may be able to lead a healthy eating habit of high school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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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식품표시제는 ‘식품위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1962년 공표되어제품의용기나 포장에 제품명, 식품의
유형, 업소명 및 소재지, 제조일자, 유통기한, 내용량, 성분
또는 원재료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을 표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1). 이 제도
는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

써소비자가자신의건강에적합한제품을스스로선택할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생산자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보호하고, 생산자에게는제품의품질향상에대한노
력을 유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1).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건강에 대한 관
심이더욱높아지면서식품을통한건강유지및향상을위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어,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요구되고있으며(Lee JW & Kim 
DS 2003; Korean Food and Drug Adminstration 2011), 가공
식품의품질을소비자가판단할수있는수단은생산자가제

공하는식품포장지겉면의표시사항이유일한정보이기때문

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Kim HS 등 1999).
가공식품이란식품의품질보존, 편의성제공및안전한공

급을목적으로원료식품을여러가지방법을통해처리한것

으로써 현대사회의 식생활패턴에서 가공식품의 비중은 편리

성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다(Monteiro CAM 등 2013; Mou- 
barac JC 등 2014). 따라서가공식품의품질은국민건강과식
생활의 질적 수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제2의 성장기로서 성장발달과 성적성숙을 위

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하는 시기로서, 질적인 영양소의
충분한 섭취를 위한 균형 잡힌 정규식사도 중요하지만, 부족
한 영양소의 충족을 위한 건강한 간식의 섭취도 필요하다. 
그러나 영양이 풍부한 적절한 양의 간식섭취는 청소년기의

성장발달과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지만, 부적절한 간식류의
선택 및 과량의 간식섭취는 오히려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주로 간식으로 선호하
는 사탕류, 과자류, 탄산음료 등과 같은 가공식품은 영양밀
도는 낮고, 총 열량의 섭취를 증가시킬 수 있을뿐만 아니라, 
당류, 지질, 나트륨등의함량이높아서청소년들의비만이나
만성퇴행성질환의 조기발생에 대한 위험요인을 높일 수 있

다(Lee YS 등 2007; Choi SK 등 2008). 특히, 우리나라 고등

https://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7495/easdl.2017.2.27.1.9&domain=easdl.org&uri_scheme=http:&cm_version=v1.5


J East Asian Soc Diet Life
27(1): 9∼16 (2017)
http://dx.doi.org/10.17495/easdl.2017.2.27.1.9

10

학생들은입시위주의교육환경때문에이른등교를시작으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게 되므로 인스턴트

식품을간식으로자주섭취하게되고, 이는청소년기영양불
균형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Jung HY & Jung LH 2009).
현재 청소년들의가공식품의구매기회는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이며, 가공식품 선택에 대한 기준은 주로 선호도와
맛 위주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DS & Lee 
JW 2002; Park SS 등 2008; Ko SY & Kim KW 2010). 또한
가공식품선택시가장고려되는영양소는열량, 콜레스테롤, 
총지방과 같은 고열량 성분의 항목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

으며(Bae YJ & Yeon JY 2011), 고등학생들의 가공식품선택
뿐만 아니라, 음식점에서의 메뉴선택 과정에서도 음식의 맛
이나 가격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Yang JH & 
Heo YR 2013).
청소년기에잘못형성된식습관및구매행동은성인기까지 

이어질가능성이매우높기때문에(Yeo SK & Chae JH 2011), 
이 시기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식품선택 기준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한 가장 기초적
이고효과적인실천방안중의하나는가공식품선택시식품

표시정보를 활용한 건강한 식품구매행동이다. 그러나 선행
연구 결과, 가공식품 구매 시 고등학생들의 식품표시 및 영
양표시에 대한 활용정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Cho SH 
& Yu HH 2007), 청소년들이 식품표시를 확인하지 않는 주
된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와 ‘식품표시 내용이 작고 조잡해
서’라고 응답하였다(Park SS 등 2008).
건강한 식품 구매행동을 위한 올바른 식품표시제의 활용

은 청소년들이 식품을 구매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들이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을 때, 본인의 건강유지와 영양균형에 알맞은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 식품표시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 것

이다(Lee IS 등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용인 일부 지역의 고등학교

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

한 전반적인 인식도 및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교육의 요구도

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공식품구매 시 식품
표시정보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청소년기의 건전한 식생활

을 형성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은경기도용인지역에위치한고등학교에재학중

인 220명의학생이었다. 본조사를수행하기전에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부적절한 표현이나 문항들을 수정․보완

한다음본조사를 2012년 7월 16일부터 7월 20일까지실시하
였다. 본 조사에서 실시된 220부의 설문지 중 응답이 불충실
한 41부를 제외하고, 179부가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되었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설문지 항목은 식품표시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Jung HH 

2005; Cho SH & Yu HH 2007; Sung SY 2010)을참조하여본 
연구 목적에 맞게 재작성되었다. 설문지 작성은 자기기입식
으로 하였으며, 세부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일반사항은 성별 및 학년 각 1문항, BMI 관련 1문항으로

총 3개의 문항이었다.

2) 식품표시제의 필요성 인식도
식품표시제의 필요성 1문항, 가공식품선택 시 식품표시정

보의 활용관련 2문항(활용정도와 활용목적), 식품표시제에 대
한 만족도 1문항, 식품표시제의 교육 관련 3문항(교육의 필
요성, 선호하는 교육방법 및 교육효과)으로 총 8문항이었다.

3) 통계처리
본 연구 결과의 자료 분석은 SPSS(Statistics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7.0 for Window,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항목에 따라 빈도 및 백분율
을 구한 후 교차분석(χ2-test)을 실시한 다음, 유의수준 p<0.05
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사항
연구대상자의성별은남학생이 52.5%와여학생이 47.5%였

으며, 학년은 1학년이 33.5%, 2학년이 35.2%, 3학년이 31.3%
였다. BMI는 저체중군(BMI<18.5)이 18.4%, 정상체중군(18.5 
≤BMI<22.9)이 60.3%, 과체중군(23.0≤BMI<24.9)이 10.1%, 
비만군(BMI≥25.0)이 11.2%로 정상체중군의 학생이 가장 많
았다(Table 1).

2. 식품표시제의 필요성
전체적으로 볼 때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

다.’라는 응답은 81.6%,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은 1.7%를
나타내어(Table 2), 고등학생들의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
한 인식도는 매우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의 경우 ‘필요하
다.’라는 응답이 76.6%였으며, 여학생은 87.1%였다. 학년별
로는 1학년(86.7%)이, BMI별로는 과체중군(88.9%)이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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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ecessity of food labeling N(%)

Variables Unnecessary Neutral Necessary Total χ2 (p-value)

Gender
Male 2(2.1) 20(21.3)  72(76.6)  94(100.0)

3.250(0.197)
Female 1(1.2) 10(11.8)  74(87.1)  85(100.0)

Grade

First 0(0.0)  8(13.3)  52(86.7)  60(100.0)

2.823(0.588)Second 2(3.2) 12(19.0)  49(77.8)  63(100.0)

Third 1(1.8) 10(17.9)  45(80.4)  56(100.0)

BMI

Low 1(3.0)  3( 9.1)  29(87.9)  33(100.0)

5.116(0.529)
Normal 1(0.9) 22(20.4)  85(78.7) 108(100.0)

Over 0(0.0)  2(11.1)  16(88.9)  18(100.0)

Obesity 1(5.0)  3(15.0)  16(80.0)  20(100.0)

Total 3(1.7) 30(16.8) 146(81.6) 179(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

Variables N(%)

Gender
Male 94(52.5)

Female 85(47.5)

Grade

First-year student 60(33.5)

Second-year student 63(35.2)

Third-year student 56(31.3)

BMI

Low 33(18.4)

Normal 108(60.3)

Over 18(10.1)

Obesity 20(11.2)

표시제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Sung SY(2010)의 선행연구 결과

에서도식품표시제에대한필요성인식도가 81.4%로매우높
았다. 이들 결과는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식품표시제에
대한 교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Chung EJ 등 2010), 학생들
이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여겨졌다. 또한 선행연구 결과, 식품표시제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집단일수록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식품안전성에 대한 관심도도 높았다고 보고하였
다(Kim YS & Kim BR 2012). 따라서 고등학생들의 식품표
시제에대한높은인식도가좋은식습관형성으로이어질수

있는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3. 식품표시제의 활용 및 목적
전체적으로볼때가공식품구매시식품표시제를 ‘항상활

용한다.’라는 응답은 53.6%(Table 3)로서 고등학생의 약 50%

가 가공식품구매 시 식품표시정보를 항상 활용하고 있었다. 
성별로는남학생과여학생모두 ‘항상활용한다.’는응답이각
각 52.1%와 55.3%였다. 학년별로는 ‘항상 활용한다.’라는 응
답이 1학년 60.0%로 가장 많았으며, BMI별로는 비만군(65.0 
%)이 가장 많았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2014년 기준 30∼49세는
34.6%, 19∼29세는 36.9%, 12∼18세는 26.1%가 영양표시정
보를확인하는것으로 나타나, 20대와 30∼40대에비해 10대
청소년들의 영양표시정보의 확인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남자청소년들(12∼18세)은 17.1%, 여자청소년들은 36.5 
%가 ‘식품표시제를 활용한다.’고 응답하여 여학생들의 식품
표시제활용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2015).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식품표시
제의 활용정도는 본 연구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식품표시정보의 활용 목적은 남학생(47.9%)과 여학생(50.6 

%) 모두 ‘건강한 식품의 선택’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 제품과의 비교 후 선택’이라고 응답했다. 
BMI별로도 전반적으로 ‘건강한 식품의 선택’에 대한 관심이
가장 많았으나, 과체중군은 ‘타제품과의비교후 선택’에대
한응답이, 비만군에서는 ‘영양지식의향상효과’라는응답이 
많았다.
식품표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들의 정

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에 적합

한제품을스스로선택할수있게하여스스로가영양적으로

적절한 식사를 계획하는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으며, 구
매하는 시점에서 직접적인 영양교육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Miller CK & Achterberg MC 2000). 본 연구결과, 고등학생
들의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높았으나, 가공
식품구매시식품표시정보의 활용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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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cking frequency and purpose of food labeling  N(%)

Variables No Rarely Always Total χ2 (p-value)

Checking 
frequency

Gender
Male 13(13.8) 32(34.0) 49(52.1)  94(100.0)

0.846(0.655)
Female 8( 9.4) 30(35.3) 47(55.3)  85(100.0)

Grade

First 8(13.3) 16(26.7) 36(60.0)  60(100.0)

2.943(0.567)Second 8(12.7) 24(38.1) 31(49.2)  63(100.0)

Third 5( 8.9) 22(39.3) 29(51.8)  56(100.0)

BMI

Low 5(15.2) 11(33.3) 17(51.5)  33(100.0)

3.643(0.725)
Normal 11(10.2) 42(38.9) 55(50.9) 108(100.0)

Over 2(11.1) 5(27.8) 11(61.1)  18(100.0)

Obesity 3(15.0) 4(20.0) 13(65.0)  20(100.0)

Total 21(11.7) 62(34.6) 96(53.6) 179(100.0)

Variables
Healthier

food
choice

Comparing 
other

products

Improving 
nutrition 

knowledge

Improvement 
of product 

quality

Weight
control Total χ2 (p-value)

Checking 
purpose

Gender
Male 45(47.9) 20(21.3) 13(13.8) 10(10.6)  6( 6.4)  94(100.0)

 3.035(0.552)
Female 43(50.6) 18(21.2)  7( 8.2)  7( 8.2) 10(11.8)  85(100.0)

Grade

First 32(53.3) 14(23.3)  3( 5.0) 6(10.0)  5( 8.3)  60(100.0)

 7.388(0.495)Second 33(52.4) 14(22.2)  7(11.1)  5( 7.9)  4( 6.3)  63(100.0)

Third 23(41.1) 10(17.9) 10(17.9)  6(10.7)  7(12.5)  56(100.0)

BMI

Low 18(54.5)  7(21.2)  2( 6.1)  3( 9.1)  3( 9.1)  33(100.0)

12.271(0.424)
Normal 52(48.1) 21(19.4) 13(12.0) 12(11.1) 10( 9.3) 108(100.0)

Over  8(44.4)  7(38.9)  0( 0.0)  2(11.1)  1( 5.6)  18(100.0)

Obesity 10(50.0)  3(15.0)  5(25.0)  0( 0.0)  2(10.0)  20(100.0)

Total 88(49.2) 38(21.2) 20(11.2) 17( 9.5) 16( 8.9) 179(100.0)

그리고 식품표시정보의 주요한 활용 목적은 ‘건강한 식품의
선택’이었으므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품표시제에 대
한 교육은 ‘건강한 식품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가공식품구매
시 식품표시정보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라는 내용 전
달과 더불어 고등학생들이 식품표시제에 대한 정보인식만으

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적
인 영양교육이 요구된다.

4. 식품표시제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의 필요성
전체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들은 식품표시제의 만족도에

대해 ‘보통(54.7%)’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으며(Table 4), 그 
다음으로는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26.8%로 많았다. ‘만족’
이라는응답은 18.4%로매우낮아, 고등학생들의식품표시정
보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았다. 성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으나, 학년별로는 1학년이 ‘만족’이라는 응답이 26.7 
%로 가장 많았고, 2학년은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38.1%로
가장 많았다. BMI별로는 ‘만족’이라는 응답이 과체중군(44.4 

%)이 가장 많았으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비만군(35.0%)
이 가장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식품표시제의 교육에 대해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70.9%, ‘보통’이 22.9%였으며, ‘필요하지 않다.’
라는응답은 6.1%로 매우낮았다(Table 5). 다시말해대부분
의 고등학생들은 식품표시정보 교육에 대해 보통 이상의 필

요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성별로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남학생은 68.1%, 여학생은 74.1%였다. 학년별로는 3학년(85.7 
%)이 1학년(68.3%)과 2학년(60.3%)에 비해 식품표시제에 대
한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p<0.01). BMI별로
는 비만군이 다른 군들(72.2%)에 비해 ‘필요하다’라는 응답
이 60.0%로 가장 낮았을 뿐만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또한 25.0%로 가장 높아(p<0.05) 저체중군, 정상체중군
및 과체중군에 비해 식품표시제의 교육에 대해 부정적이었

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미루어 볼 때, 만일 비만한 학생들의
식품표시제 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성향이 가공식품 선택 시

식품표시제의 활용 저조로 이어진다면 잘못된 식품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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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atisfaction of food labeling N(%)

Variables Unsatisfaction Neutral Satisfaction Total χ2 (p-value)

Gender
Male 28(29.8) 48(51.1) 18(19.1) 94(100.0)

 1.197(0.550)
Female 20(23.5) 50(58.8) 15(17.6) 85(100.0)

Grade

First 12(20.0) 32(53.3) 16(26.7) 60(100.0)

 9.249(0.055)Second 24(38.1) 32(50.8) 7(11.1) 63(100.0)

Third 12(21.4) 34(60.7) 10(17.9) 56(100.0)

BMI

Low 7(21.2) 20(60.6) 6(18.2) 33(100.0)

11.603(0.071)
Normal 31(28.7) 59(54.6) 18(16.7) 108(100.0)

Over 3(16.7) 7(38.9) 8(44.4) 18(100.0)

Obesity 7(35.0) 12(60.0) 1( 5.0) 20(100.0)

Total 48(26.8) 98(54.7) 33(18.4) 179(100.0)

Table 5. Educational need of food labeling N(%)

Variables Unnecessary Neutral Necessary Total χ2 (p-value)

Gender
Male 8( 8.5) 22(23.4) 64(68.1) 94(100.0)

2.053(0.358)
Female 3( 3.5) 19(22.4) 63(74.1) 85(100.0)

Grade

First 7(11.7) 12(20.0) 41(68.3) 60(100.0)

16.211**(0.003)Second 2( 3.2) 23(36.5) 38(60.3) 63(100.0)

Third 2( 3.6) 6(10.7) 48(85.7) 56(100.0)

BMI

Low 2( 6.1) 7(21.2) 24(72.7) 33(100.0)

14.752*(0.022)
Normal 3( 2.8) 27(25.0) 78(72.2) 108(100.0)

Over 1( 5.6) 4(22.2) 13(72.2) 18(100.0)

Obesity 5(25.0) 3(15.0) 12(60.0) 20(100.0)

Total 11( 6.1) 41(22.9) 127(70.9) 179(100.0)

* p<0.05, ** p<0.01.

이 비만을 계속 유지시키거나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만학생들을대상으로한식품표시제에대한영양교육이시

급할 것으로 사료된다.
식품표시제에 대한 교육 및 홍보물 접촉빈도에 대해 연령

별로 실시한 선행연구 결과, 전 연령층에서 ‘가끔 있다(54.3 
%)’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특히, 60대이상의연령층은 ‘전
혀 없다’라는 응답이 40.2%로매우 높아, 연령층이 높을수록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낮은 교육으로 인해 가공식품구매 시

활용정도가낮았다고보고하였다(Kim NY & Lee JS 2009). 이
는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제시한 결과로서

학교를주축으로지역사회및정부기관등을통해보다유기

적이고 체계적인 영양교육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5. 식품표시제의 교육방법 및 교육효과
가장선호하는식품표시제의교육방법에대한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강의’가 48.6%로 가
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TV/신문/잡지/책(37.4%)’을 선
호하였다. 성별로도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학교강의’를 선
호하였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이 ‘학교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53.3%와 54.0%로 각각 가장 높은 반면, 3학년은
‘TV/신문/잡지/책’에 대한 선호도가 46.4%로 가장 높았다. 
BMI별로도 전반적으로 ‘학교강의’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으
나, ‘TV/신문/잡지/책’에 대한 선호도는 정상체중군(40.7%), 
저체중군(36.4%), 과체중군(33.3%), 비만군(25.0%) 순이었다. 
결과적으로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이나 TV/신문/잡지/책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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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ference of education method on food labeling N(%)

Variables School lecture TV/newspaper/
journal/book Internet Parents Total χ2 (p-value)

Gender
Male 45(47.9) 36(38.3) 7( 7.4) 6(6.4) 94(100.0)

4.496(0.213)
Female 42(49.4) 31(36.5) 11(12.9) 1(1.2) 85(100.0)

Grade

First 32(53.3) 18(30.0) 8(13.3) 2(3.3) 60(100.0)

7.094(0.312)Second 34(54.0) 23(36.5) 3( 4.8) 3(4.8) 63(100.0)

Third 21(37.5) 26(46.4) 7(12.5) 2(3.6) 56(100.0)

BMI

Low 18(54.5) 12(36.4) 3( 9.1) 0(0.0) 33(100.0)

4.103(0.904)
Normal 49(45.4) 44(40.7) 10( 9.3) 5(4.6) 108(100.0)

Over 9(50.0) 6(33.3) 2(11.1) 1(5.6) 18(100.0)

Obesity 11(55.0) 5(25.0) 3(15.0) 1(5.0) 20(100.0)

Total 87(48.6) 67(37.4) 18(10.1) 7(3.9) 179(100.0)

Table 7. Effect of food choice after education of food labeling  N(%)

Variables Positive change No change Total χ2 (p-value)

Gender
Male 74(78.7) 20(21.3) 94(100.0)

2.895(0.089)
Female 75(88.2) 10(11.8) 85(100.0)

Grade

First 52(86.7)  8(13.3) 60(100.0)

0.790(0.674)Second 51(81.0) 12(19.0) 63(100.0)

Third 46(82.1) 10(17.9) 56(100.0)

BMI

Low 29(87.9)  4(12.1) 33(100.0)

1.483(0.686)
Normal 90(83.3) 18(16.7) 108(100.0)

Over 15(83.3)  3(16.7) 18(100.0)

Obesity 15(75.0)  5(25.0) 20(100.0)

Total 149(83.2) 30(16.8) 179(100.0)

은 대중매체보다는 ‘학교강의’에 대한선호도와 신뢰도가 높
게 나타났으므로 학교교육을 통한 식품표시제 활용의 중요

성과 더불어 지속적인 영양교육의 실시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품표시제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가공식품구매 시 영향

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가공식품구매 시 식품
표시정보를활용할것이다.’라는응답이 83.2%로매우높았다
(Table 7). 이에 반해 ‘변화가 없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6.8 
%로 낮았다. 성별로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응답이 남학생
의경우 78.7%, 여학생이 88.2%였으며, 학년별로는 1학년(86.7 
%)이 가장 많았다. BMI별로는 비만군의 ‘변화가 없을 것이
다.’라는 응답이 25.0%로 다른 군들에 비해 가장 높아, 교육
효과에 대한 예상결과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yon SM & Kim JW(2007)의 선
행연구 결과에서 식품표시제에 대해 교육 전에는 34.2%만이
‘식품표시정보를확인한다.’고응답하였으나, 교육후에는 57.9 
%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Hong YJ(2009)의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교육을 받은 후가
교육을 받기 전보다 가공식품 구매과정에서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는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결과로부터

판단해 볼 때, 학교를 기반으로 한 식품표시정보 교육은 매
우효과적이고실효성을거둘수있는영양교육방법임을다

시한번확인할수있었다. 그러나본연구결과에서교육후
에도 ‘식품구매행동이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의 비율이 높지는 않았으나, 16.8%의 응답자가
있었으므로 이들을 설득하여 올바른 식행동으로 연결시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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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구체적인 영양교육 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청소년들은입시위주의 교육환경과 과중한 학업

량으로 인해 식사를 거르거나, 과자류나 스낵류와 같은 가공
식품과같은간식섭취가 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Park SS 등
2008; Monteiro CAM 등 2013). 가공식품은 편리성에 대한
장점은 있으나,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첨가로 인한 합성화학
물질과 과도한 당류 및 지질류를 포함하고 있는 가공식품이

많아, 이들의 과도한 섭취를 통한 청소년의 비만이 유도되기
쉽다. 이는 청소년들의 운동부족과 더불어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의 유발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Malik VS 
등 2010; Tavares LF 등 2012). 더구나 청소년기는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불균형한 식사를

하는 경향이 있다(Park JW & Ahn SJ 2001). 
본연구결과, 식품표시제의필요성에대한인식도및교육

요구도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 후 식품표시정보에
대한 긍정적인 활용에 대한 기대효과도 매우 높았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와 본 연구결과, 청소년들은 가공식품구매 시
식품표시정보에대한활용도나만족도는낮았으며, 선호도나 
맛 위주로 가공식품을 선택하고있었다(Lee IS 등 2002; Koo 
HJ & Kim SY 2014). 따라서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식
품표시정보 활용에 대한 긍정적인 인자들이 실질적인 가공

식품구매 시 건강한 식품선택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절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

요약 및 결론

경기도 용인지역에위치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7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도를 조사한 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식품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1.6%로 매우 높았으나, 가공식품구매 시 활용정도
는 ‘매번 활용한다.’라는 응답이 53.6%로 나타나, 인식도에
비해 활용도가 낮았다. 주요한 활용목적은 ‘건강한 식품의
선택(49.2%)’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타제품과의 비교 후
선택(21.2%)’이었다.

2. 식품표시제에대한만족도는 ‘만족한다.’라는응답이 18.4 
%로 매우 낮았다. 식품표시제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는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70.9%로 매우 높았으며, 교육방법
은 ‘학교강의(48.6%)’를가장선호하였다. 식품표시제에대한 
교육효과는 83.2%가 교육을 받은 후에는 ‘가공식품구매 시
식품표시정보를 활용할 것이다.’라고 응답해 교육효과는 매
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론적으로 현재고등학생들은 식품표시제의 적극적인활

용은 부족하였으나, 식품표시제 및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도가 매우 높았으며, 교육효과 또한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표시제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학교영양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청소년기의 올바른 식습관 및 식행동의 형성에 기여할 것이

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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